
"청화백자에 온기를 살짝 넣으니 조선 여인네가 드러나네요." 구본창 도자기 사진 

December 16, 2018  l  왕짂오 기자 

 

[부산=왕짂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도자기를 의인화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작업 방식 같다. 

박물관 카탈로그를 찍는 것이 아니기에 오래 관찰하고 난 후 자태가 예쁜 각도를 찾으면 맘에 

드는 순갂이 나타나죠." 

 

 

 

 

 

 

 

 

 

 

 

 

▲ '부산 수영구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 설치된 청화백자 시리즈  

작품을 설명하는 구본창 작가'.(사짂=왕짂오 기자) 

 

 

우리나라를 떠난 도자기를 촬영된 이미지만이라도 다시 가져오자는 의도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달항아리, 백자 등을 독창적인 미감으로 작업하던 구본창(65)작가가 7년 만의 개인전이 열리는 

부산 수영구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소감을 피력했다. 

 

사짂매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회화로의 짂입 연결을 시도하며 전통을 현대적 감성으로 되살려 

새로운 감상법과 존재감을 조명하는 작업을 펼치는 사짂가 구본창이 그동안 선보였던 백자 시

리즈 외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청화백자'를 전시장에 가득 펼쳐 놓았다. 

 

구본창 작가는 "도자기는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매료

된 것 같습니다. 투박하지만 아웃포커스 효과로 깊이감도 주고 청화재료가 고가의 안료지만 뿌

연 느낌이 중국 도자기와는 다르죠. 내 청화백자를 통해 조선 청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

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렦하기를 바라죠"라고 설명했다. 

 

 

 

 

page 1 of 4 



 

 

 

 

 

 

 

 

 

 

 

 

 

 

▲ '부산 수영구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 설치된 구본창 작가의 작품들'.(사짂=왕짂오 기자) 

 

 

 

구본창이 도자기에 매료된 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백자 사발을 본 이후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길

거리에서 파는 짝퉁을 구입해서 촬영을 했는데,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교토 고려미술관에서 사발을 대여해 촬영한 후 동양도자박물관에서 만난 소장품을 촬영하

며 여러 해외 미술관과 박물관의 협조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백자는 처음 접할 때 아름다움을 느껴야 본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소

곳하게 서 있는 조선여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구 작가는 "유물을 통해서 한국 문화재의 아름다움이 다시 한 번 인식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몇 년갂 우리 문화재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에 보람이 듞다"며 "현대적 기물 중에도 사람

의 손, 노력이 담기고 애틋한 것에 매력을 갖게 됐고, 3백년 이상 세월이 물에 씻긴 것이 아니기

에 기가 서려있는 그런 작품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매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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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3일 부산 수영구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자싞의 작품이 실린 도록을 설명하고 

있는 구본창 작가'.(사짂=왕짂오 기자) 

 

 

구본창은 사짂 매체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국내에서 사짂이 현대미술의 주요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짂을 선택한 후 파격과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자연을 향한 관

조적 응시를 거쳐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이르게 된다. 

 

2004년부터 시작한 백자 시리즈는 우연과 필연으로 직조된 구본창의 예술여정 중 그의 작업세

계를 확장하고 심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작가에게 사짂이란 교과서적이 아닌, 사짂이 자싞에게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고백이며 대상과 일상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록하고 책이나 전시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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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F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 설치된 구본창 작가의 작품들'.(사짂=왕짂오 기자) 

 

 

즉, 작곡가나 소설가처럼 자싞도 존재 이유가 있다며, 독자가 감동을 갖고 자싞도 보고 느낀 것

을 제3자에게 자싞의 느낌을 통해서 예술품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즐거움을 공유하

면 보람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는 '백자', '청화백자' 시리즈뿐 아니라 '제기', '청화병풍' 그리고 '황금'시리즈의 일부

도 선보인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제기' 시리즈는 대상의 크기로 형태를 구조적으로 극대화한 작품이다. 또

한, 조각 작품처럼 좌대 위에 설치된 '청화병풍'은 평소 오브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전

시는 2019년 2월 17일까지. 

 

 

왕짂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wangpd@naver.com 

 
 

URL: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26#07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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